
그땐 그랬지

인일여고 15기 김미숙

 연합고사를 치루고 영광스럽게도 명문 인일여고에 입학. 햇병아리 같았던 1학년 

나는 교복 상의(검정스웨터)에 탈부착용 하얀색 카라를 정성껏 다림질한 후, 깔끔하

게 붙이고 숭의동에서 30분 남짓 걸리는 학교를 도보로 참 열심히 다녔다. 약간의  

언덕에 위치한 학교로 가는 길도 전혀 힘든 줄 모르고 다녔던 것 같다. 환갑이 되

었어도 아직도 걷기는 즐겁고 신난다. 

 하늘같은 선배님들의 위상에 스스로 기가 죽어(?) 반면에 인일여고 학생이라는 자

부심에 3년간 즐겁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교복을 신성하게 소중히 

다루기도 해서 졸업해서도 한동안 간직했었다.

 특이했던 것은 ‘시험무감독고사’ 도입으로 시험 감독교사 없이 시험을 치루었던 기

억은 아직도 ‘학생무한신뢰‘방침으로 시행한 학교측의 대단한 시도로 여겨진다. 

 지금은 사라진 교정의 분수대에서의 추억은 애틋하다. 단발머리 소녀들의 꿈꾸던

장소였고,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한없이 즐거웠던 시절이

었다. 꽃보다 아름다웠던 소녀들은 총동문 장기자랑에서도 라인댄스로 실력을 뽐낼 

수 있었다.

 매월 15일 ‘민방위훈련’ 날이면 준비물로 챙겨간 김장비닐봉투에 나의 몸을 넣고 

바람반대 방향으로 엎드려서 진지하게 훈련에 참여한 기억도 생생하다. 모든 교내 

행사에 정말 열심히 참여했던 학창시절이 그립다. 훈련이었지만 솔직히 교우들과 

한 장소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오히려 훈련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했

었던 것 같다. 교실 공부보다는 바람이 있는 밖에서의 시간을 즐겼지.

 그리고 입이 즐거웠던 추억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는 매우 출출하여 어떤 먹거리도 마다안할 텐데 교정을 나

서는 즈음부터 코를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 바로 ‘오도독’과자!! 들어는 보았는가~ 

식감이 기가 막히고, 없어서 못 먹는, 잊을 수 없는 그 맛. 3년간 체중 늘이는데 엄

청난 일조를 했다. 그 뿐인가. 매콤달콤한 쫄면에 단발머리들의 수다는 늘어만 가고 

중독성 있는 쫄면을 지금도 즐기는 먹거리다. 

 동인천사거리에 위치한 ‘교보문고도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참고서구입도 있

었지만 문학소설을 좋아한 나는 하교하면서 매일을 서점에 들렀었다. 이 또한 행복

한 시간이었다.



기억으론 학교규정에 단발머리는 귀밑 3㎝ 였던 것 같다. 교육공무원이셨던 아버지

가 딸 셋의 머리카락을 우물이 있던 넓은 마당에서 보자기를 두르고 잘라주셨다. 

그땐 이가 빠진 가위에 머리카락이 물려 뜯기곤 했는데 짜증나고 정말 긴장되는 순

간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가정형편에 이발비용이라도 아끼려는 방법

이셨던 것 같은데 언니들이랑 머리 뒷쪽에 보자기를 잡아주었던 추억도 아련하다.

 또 한 가지 인일여고만의 ‘오수시간’이 있었다. 점심시간 이후 약 30분간 수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정된 시간으로 식곤증해결로 학습효과를 증대하려는 학교당국

의 야심작이었던 것 같은데 오수시간은 억지로 자느니 차라리 학생 자율에 맡겼으

면 어땠을까 바람도 있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

셨겠구나~  뒤늦은 감사함을 전합니다.

 교실과 복도는 나무 바닥재로 학생개개인이 마른걸레와 왁스로 바닥 윤내기를 했

었다. 한바탕 윤내기 작업이 끝나갈 무렵이면 한동안 왁스냄새가 진동하여 어지럼

증세도 있었지만 반질반질해진 바닥에서 미끄럼도 지치고 청결해진 환경이 좋았다. 

어렴풋이 기억에 ‘생활관’예절교육도 있었는데 갖가지 한복을 입은 단발머리 우리들 

모습이 너무 풋풋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지나간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순수했고 꿈 많던 십대의 우정

이 동문모임에서 새삼 반갑고 함께 나이 들어감이 좋습니다. 비교함 없이 지금 그

대로의 모습으로 오래 보고 싶은 바램뿐입니다. 친구들아! 사랑해~


